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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이길준 이경은 지난 7월 27일 저녁 7시에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집회에서의 진압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하면서 더 이상 의경복무를 하지 않겠다며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농성에 돌입하였습

니다. 이길준 이경은 촛불집회 진압을 잘했다고 2박3일 특박을 나온 상황이었고 7월 25일 저녁 8시까지

귀대를 해야 했었습니다.

 

4. 농성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날마다 찾아오셔서 과일을 사다주시는

인터넷 요리카페 회원들, 아이들 손을 잡고 경기도 곳곳에서 찾아와주신 시민들, 이길준의 신변을 걱정

하여 밤새도록 농성장을 지켜준 수많은 촛불시민들. 하지만 예상외로 경찰의 대응은 빨라서 7월 30일

고발장이 접수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농성이 예상보다 짧아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법을 어겼

을 지언정 떳떳하고 당당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재판이나 수감생활에서 도망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농성을 해산하고 7월 31일 자진출두를 하였습니다.

 

mailto:corights@jinbo.net


5.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8월 2일 불구속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길준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미 복무의 의사가 없는 사람의 신변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또

한 이길준을 부대에 억류하는 것은 이길준 개인의 신변에 커다란 위협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에

게도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6. 한 편 검찰은 8울 5일 이길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습니다. 기존의 부대미복귀와 명예훼손

외에도 명령불복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억지로 부대로 끌고 간 후에 촛

불시위 진압명령을 내려졌고 이길준씨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경복무자체를 거부한 마당

에 부당한 명령을 재차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정당한 법적인 판단

보다는 징계를 주고 죄를 만들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7.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는 현재 이길준씨에 대한 불법감금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생각하고 국가

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의 구

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에는 이길준

씨에 대한 불법적인 감금을 하루 빨리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9. 위 사안을 가지고 8월 6일 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

탁드립니다.

 

 

 

 

 

기자회견 : 이길준 이경에 대한 불법적인 감금을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및 사무총장 면담

 

일시 : 2008년 8월 6일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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